
부 고 
 
메리 샬리타 MARY CHARLITA 수녀  ND  3776 
 
메리 메릴 슬라우 Mary Merrill SLOUGH 
 
 
 
미국, 오하이오 샤든, 그리스도 왕 관구 
 
 
출 생: 1923년 7월 26일  펜실베니아 비버 
서 원: 1944년 8월 17일  오하이오 클리블랜드 
사 망: 2017년 1월 14일  오하이오 샤든 건강관리 센터 
장 례: 2017년 1월 19일  오하이오 샤든 본원 
매 장: 2017년 1월 19일  오하이오 샤든 부활묘지 
 
 

“당신은 나의 하느님, 나의 구세주. 온종일 당신께 희망을 두나이다.” 
 

메리는 로버트와 밀드레드 (킴벨) 슬라우 사이에서 태어난 다섯 명의 자녀 중 둘째였다. 여러 
가지 신문의 관리인이었던 아버지의 직업 때문에 메리의 유년기는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메사추세츠의 다양한 고장에서 지냈다. 메리는 평생 적응력과 배움에 대한 사랑이라는 특징을 
지녔다. 아이였을때도 갖가지 흥미를 가지고 언제나 모든 것에 대해 어떻게와 왜라는 질문을 
하고 탐색했다.  

메리는 8학년과 9학년에 클리블랜드의 노틀담 아카데미에 다녔고 펜실베니아 해리스버그 
가톨릭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석달 후인 1941년 9월 8일, 우리 수녀회에 입회하면서 노틀담 
정신과 마음에 다시 연계하게 되었다. 그리고 착복을 하면서 메리 샬리타 수녀라는 이름을 
받았다.  

수녀는 클리블랜드 성 요한 대학에서 교육학으로 학사학위를 받았고 위스콘신 밀워키의 
마케테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자주 학생교사를 지도하는 연구수업 교사로서 20년 
동안 중급반에서 가르쳤다. 이후 15년간을 교장과 분원책임자로 지내면서는 학생들과 교사들 
모두를 지도하고 도전을 주려는 결단력있고 굽히지 않는 정신을 발휘했다.  

1979년에는 종교교육 부장으로서의 사도직을 맡았다. 수녀는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의 성 
가롤로 보로메오 신학교에서 종교 연구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자신만의 깊은 기도 생활과 
성경에서 교육 주제를 끌어냈다. 아이들에게 성사를 준비시키든, 학부모를 만나든, 교리 
교사들을 가르치든, 수녀는 하느님 은총의 통로요 그분 사랑의 힘에 대한 증거자였다. 성인 
예비자교리 담당자가 되었을때는 부활절에 교회에 받아들여지는 이들을 동반하는 것이 큰 
기쁨이었다. 본당 사도직에서 은퇴하고 나서는 수녀가 근처 본당에서 교리를 배우는 이들과 
예비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메리 샬리타 수녀는 일생 동안 어린 아이의 마음을 지녔다. 단순함, 지식에 대한 추구, 
독서열은 절대로 식을 줄을 몰랐다. 늘 더 많이 배울 것이 있었는데, 특히 연구와 배움에 대한 
의욕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수녀는 기도와 활동의 여인이었고 
예수님과 자신 사이의 사랑을 키우는 일에 열정적이었다. 건강이 쇠퇴하던 최근 몇 년간은 
도전의 시기였다. 힘이 넘치던 수녀의 정신은 신체적 한계에 의해 제한을 받게 되었다. 지혜와 
은총이 커져갔고 하느님의 좋으심과 섭리적 돌보심에 한결 더 의지하게 되었다. 이제 메리 
샬리타 수녀가 사랑하는 분의 품 안에서 쉴 수 있기를 – 그리하여 수녀의 소망이 완성되기를. 


